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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후기 아동의 실행기능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2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function (i.e., inhibition, working memory, and shifting)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A total of 69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responded 
to questions regarding their perceived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and in addition, three 
tasks of executive function were administered: Stroop color and word test, digit span test, and trail 
making test.          
Results: The subjects’ perceived self-efficacy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bility to inhibit and shift and school adjustme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emory and school adjustment was not mediated by self-efficacy.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xecutive function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upper elementary school period. Findings from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a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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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다양한 환경 중 

개인과 학교 환경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학

교적응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주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정

의되었지만, 점차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

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Birch & Ladd, 1997). 이

러한 관점에서 학교적응은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학교 내 대인관계나 규

칙, 그리고 질서 등을 따르는 데 있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

을 하며, 그 안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

다(Min, 1994). 초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지식 습득,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적절한 성취동기를 지향하는 것이 발달 과

제(Lynch & Cicchetti, 1997)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행동특성이 결정되는 시기(Rubin, Bukowski, & 

Parker, 2006)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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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은 학교에서 보

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중기 청소년기까지 학교 이외

의 다른 대안적인 진로기제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학교적응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이 시기 학교 부적

응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며(Ministry of Education, 2018), 

우울(Y. S. Cho & Lee, 2010; Park & Park, 2016), 일상적 스트레

스(Jang, Choi, & Lee, 2016), 외현화 문제행동(Aunola, Stattin, 

& Nurmi, 2000)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 결과와 낮은 학업성취

도(M.-S. Lee & Lee, 2009) 등과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

면서 더욱 증가하는데, 이는 개입뿐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자원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 자원들 중에서 다양한 

상황적 변화와 도전을 경험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

행기능(Luna & Sweeney, 2004)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제안된다. 실행기능은 사고, 정서, 그리고 행

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의식적인 고등 인지기능을 의미하며

(Zelazo & Müller, 2002), 적응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

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반응은 억제하

며, 다양한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Zelazo et 

al., 2003)에서 아동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행

기능은 하나의 단일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성되

는데(Diamond, 2013; Pessoa, 2009), 실행기능을 구성하고 있

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

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억제 능력(inhibition), 작업 기

억(working memory), 그리고 전환 능력(shifting)을 핵심 요인으

로 강조하고 있다. 실행기능은 이를 관장하는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지만(Carlson, 

2005), 각 구성요소들의 발달 속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Welsh, 2002). 즉, 억제 능력은 초기 청소년기까지(Williams, 

Ponesse, Schachar, Logan, & Tannock, 1999), 작업 기억은 청소

년기까지(Beveridge, Jarrold, & Pettit, 2002), 전환 능력은 후기 

아동기까지(Cepeda, Kramer, & Gonzalez de Sather, 2001) 지속

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

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이 시기 실행기능이 지속적으

로 발달하기는 하지만, 그 발달 속도는 다소 완만해지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Anderson, 2002).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M.-J. Lee & Hong, 2006)에서도 저학년 시기 동

안, 그리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전환기에 실행기능의 각 

영역에 발달적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고학년 시기 동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실행기능 연구들이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

문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기능을 살펴보는 연구가 보

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실행기능이 다양

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실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인지와 감정을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억제 능력(Diamond, 2013)이 높을수

록 아동의 학업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nette, 

Bigras, & Guay, 2011; Riggs, Blair, & Greenberg, 2004). 또한 새

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인 작

업 기억(Baddeley, 2003)이 더 높은 아동의 경우 높은 수준의 학

업 성취를 보였다(Monette et al., 2011).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들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환 능력(Scott, 1962)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적으로 

더 유능하였으며, 또래가 평가한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더 높

았다(Zorza, Marino, & Mesas,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

려해볼 때, 아동의 실행기능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적응을 더 

잘하지만,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개인적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가 자기효

능감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보고

되고 있는데(Jung, 2008; Kang & Kim, 2014; H. N. Lee & Lee, 

2012), 실행기능이 아동의 개인적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

서 이를 실행기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

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자신이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Bandura, 1982), 아동

이 자신이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Bandura, 1977). 이러한 측면에서 여

러 선행 연구들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았

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으

로 기능하고 적응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Coleman, 200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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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Lee & Lee, 2012; J.-I. Lee, Kim, & Han, 2014).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태도가 좋

고(Y.-J. Cho, 2005), 학업에 대한 동기와 학업성취도가 높았으

며(Bandura, 1993; Schunk, 1989), 교사와 친구들과 긍정적 관

계를 형성하였다(Liem, Lau, & Nie, 2008). 즉, 아동이 스스로

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 상황에서 요구

되는 관계적, 학업적 측면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실행기능과도 관련되는데, 개인의 실행기

능 수준이 높을수록 주어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

성이 높아지며(LeFevre et al., 2013; Visu-Petra, Cheie, Benga, & 

Miclea, 2011), 이는 곧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도록 도울 것

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실행기능에서의 결함은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으며(Gambin & Święcicka, 

2015),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실행기능의 구성 요소인 억제

통제를 포함한 개념인 적응적/의도적 통제가 높을수록 2학년 

시기에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iew, 

McTigue, Barrois, & Hughes, 2008). 또한 실행기능과 관련된 상

위인지 전략을 더 잘 사용하고(Chung & Kim, 2012), 스스로를 

더 잘 통제할수록(Ju, 2011), 아동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

고하였다. 이외에도 실행기능과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인 느낌이나 가치감을 의미하는 자기유능감(Harter, 1982)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청소년의 실행기능이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 Lee & Kim, 

2018).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스스로의 주의, 사고, 행

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환경에서 주어

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

성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동의 실행기능,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실행기능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는 Bandura (1977)가 제안한 ‘자기조절체계(self-

regulatory system)’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

조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환경 속에서 일

어나는 사건,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능동적으로 조절되는 존재라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이러한 가정을 실제로 확인

한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느낌

이나 가치감을 의미하는 자기유능감이 실행기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Y. Lee 

& Kim, 2018),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Kang 

& Kim, 2014), 정서조절능력(H. N. Lee & Lee, 2012), 의사소

통수준(Jung, 2008) 등과 같이 아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

원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내적 자원인 실

행기능의 세 가지 구성요소(i.e., 억제 능력, 작업 기억, 전환 능

력)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자기효

능감이 앞서 제시한 자기유능감보다 인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

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등 인지기능을 뜻하는 

실행기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까

지 수행된 실행기능 연구들이 대부분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행

된 반면, 본 연구는 학령기를 대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실행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실행기능 연구에 다양한 발달단계를 포

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 후기 아동의 실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

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1-1. 학령 후기 아동의 억제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1-2. 학령 후기 아동의 작업 기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1-3. 학령 후기 아동의 전환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69명

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

험할 수 있으며(Y. H. Shin, Yun, & Lee, 2010), 이는 청소년기

에 이르기까지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DuBois, Eitel, & Felner, 1994). 연구대상의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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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아가 42명(61%), 여

아가 27명(39%)으로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다. 연령은 

만 10세 14명(20%), 만 11세 25명(36%), 만 12세 30명(44%)이

었으며, 학년은 4학년 18명(26%), 5학년 25명(36%), 6학년 26

명(38%)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과

제와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

되어 있다. 실행기능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아동의 수

행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은 

질문지 문항에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

우 연구자가 문항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억제 능력, 작업 기억, 전환 능력의 세 가지를 측정

하였으며, 이 중 억제 능력은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 작

업 기억은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 중 숫자 따라 

하기 과제, 전환 능력은 아동 색 선로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실행기능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다차원적 변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Zelazo & Müller, 2002), 점수를 산출하

는 방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산출하

지 않고 각 하위요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억제 능력   억제 능력은 Golden (1978)이 개발하고 M. Shin과 

Park (200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

사(Stroop Color and Word Test [SCW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검사는 총 세 페이지(단어, 색상, 색상-단어)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페이지마다 색상명 또는 문자로 ‘XXXX’표시가 20개

씩 5열로 총 100개가 제시되었다. 단어 페이지의 경우 ‘파랑,’ 

‘빨강,’ ‘초록’이라는 글자가 검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색

상 페이지의 경우 ‘XXXX’표시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색상-단어 페이지의 경우 색상을 

의미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와는 다른 색상으로 인쇄되어 있

다(e.g., 초록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음). 아동

에게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보여주었으며, 제한된 45초 동안 단

어 페이지의 경우 제시된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읽

는지, 색상 페이지의 경우 제시된 색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

르게 명명하는지, 마지막으로 색상-단어 페이지의 경우 주어

진 글자 자극을 무시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색상을 명

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5초 동안 총 몇 개의 색상명 또는 

‘XXXX’표시를 각 페이지의 지시사항에 따라 성공적으로 명명

하였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아동이 잘못 명명하였을 경우 손

가락으로 틀린 부분을 가리켜 다시 명명하도록 하였다. 아동

이 각 페이지에서 첫 시도에서 명명에 성공한 개수를 저작권

자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

존에 축적된 동 연령 집단이 획득한 점수 데이터들과 비교하

여 표준화된 T점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세한 자극

인 글자 자극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덜 우세한 자극인 색깔 

자극을 명명하여 얻은 색상-단어 페이지의 T점수를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단어 페이지의 T점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읽

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색상 페이지의 T점수는 아동이 색

상 인지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글자 자극보다 색깔 자극이 더 

우세한 자극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

에 억제 능력의 점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단어 검사와 색상 

검사에서 기본적인 읽기 능력과 색상 인지에 문제가 있는 아

동은 없었다.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4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Ⅳ 

[K-WISC Ⅳ]; Kwak, Oh, & Kim, 2011)의 소검사인 ‘숫자 바로 

따라 하기(digit span forward)’와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digit 

span backward)’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검사 모두 두 자리부터 

시작하여 한 자리씩 늘어나며, 같은 자리의 숫자를 총 2회씩

(시행1, 시행2) 시행하며, 최대 여덟 자리까지 제시된다. 시행 

한 개를 통과할 때마다 1점씩 부여하고, 같은 자리의 숫자의 

두 가지 시행을 모두 틀릴 경우 검사를 중단한다. 또한 각 시행

에서 제시되는 숫자는 한 번씩만 아동에게 들려주며, 아동이 

다시 들려주기를 요청할 경우,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숫자를 

말해주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불러준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숫자 바로 

따라 하기를 진행하였고, “선생님이 숫자를 말하고 난 후에 그

대로 따라 말해주면 돼요.”라고 설명 후 시작하였다. 숫자 바

로 따라 하기 과제는 정보의 유지만을 요하는 단기기억 과제

(H. Kim & Park, 2003)이지만, 아동의 작업 기억을 평가함에 

앞서 단기기억, 일반지능, 청각적, 그리고 언어적 문제 등이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문

제가 있는 아동은 없었다. 숫자 바로 따라 하기를 마친 후 연구

자가 불러준 숫자를 역순으로 재배열하여 말하는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숫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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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난 후에 그 숫자들을 거꾸로 말해주면 돼요. 만약 선생

님이 8-2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라고 한 뒤, 아동이 수

행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 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숫

자 거꾸로 따라 하기 과제에서 아동이 획득한 점수를 사용하

였으며, 총 14번의 시행이 실시되므로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14점이다.

전환 능력   전환 능력은 Reitan (1979)의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를 문화 및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Williams 등(1995)이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아동 색 선

로 검사(Children’s Color Trails Test [CCTT])를 M. Shin과 Koo 

(200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숫

자가 적힌 원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CCTT-1과 숫자가 적

힌 원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동시에 원의 색깔(분홍색 또는 노

란색)의 순서도 번갈아 가며 연결(e.g., 분홍색 1 → 노란색 2 

→ 분홍색 3)해야 하는 CCTT-2로 구성되어 있다. CCTT-1은 

주의력 변경 및 지속적 시각 주의력(alternating and sustained 

visual attention)을 요구하며, 이에 더하여 CCTT-2는 상징

(symbol) 혹은 개념(concept)들(e.g., 숫자나 글자) 사이를 번갈

아 가며 각각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범주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능력을 포함한다. CCTT-1과 CCTT-2 과제를 각각 완성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과제 수행 도중 발생하는 오류 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

에 입력하였다. 과제 완성 시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부

여되며, 동 연령 집단이 획득한 점수 데이터들과 오류 수를 고

려하여 최종 표준화된 T점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의 CCTT-2 T점수를 최종 주의전환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CCTT-1에서의 수행이 저하되고 CCTT-2에서의 수행이 양호

할 경우, 아동이 검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Heaton, Chelune, Talley, Kay, & Curtiss, 1993),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A. Y. Kim과 Cha (1996)가 개

발하고, A. Y. Kim  (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Han (2002)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

이도 선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감(8문항)은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11문항)은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차

례로 처리할 수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는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미

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역채점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

이도 선호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들의 총합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세 하위요인들 간 상

관이 높고(rs = .50∼.58, p < .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도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어, 세 하위요인 간 평균을 산출하여 

단일 요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S. Cho (2014)가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하고 타당화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학업태도/규칙준수,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

고 학교만족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

로는 학업태도/규칙준수(9문항)는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하

여 듣는다.”, 또래와의 관계(7문항)는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

과 잘 어울린다.”, 교사와의 관계(8문항)는 “담임선생님은 나

를 좋아하신다.”, 학교만족감(6문항)은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태도/규칙준수, 또래와의 관계, 교

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만족감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

교적응의 네 하위요인 간 상관은 .43∼.80 (p < .001)이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도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따라

서 하위요인 간 평균을 산출하여 학교적응 전체 점수를 산출

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실행기능 과제 수행과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질문지

를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지, 절차

는 적절한지,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는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

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4학년 아동 2명

과 6학년 아동 2명, 총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년에 관계없이 과제와 과제 제시 순서, 질문지 난이도 

및 총 소요 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에서도 수

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

지 수행되었으며,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모집문건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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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거나 학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

여 의사를 밝힌 아동과 부모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검사의 내용

과 목적,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일정을 조정하였다. 검사는 

참여자가 대학의 아동실험실을 방문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참

여자의 가정이나 학원 등을 방문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69명의 아동이 본 연구에 참

여하였다. 실행기능 검사에는 약 13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질문지 응답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검사를 시작하

기 전, 아동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의 기본정보를 수

집하였다. 그 후, 아동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

한 뒤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순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

청하였다. 질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각 과제를 실시하기 전, 과

제 순서와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간단한 연습 과제 

시행 후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는 작업 기억, 억제 능력, 

전환 능력 과제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아동이 모든 과정을 마

친 후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

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의 α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실행

기능의 각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절차를 

따라 3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

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Results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령에 따라 실행기능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억제 능력, 작업 기

억, 전환 능력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으로 실행기능,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변

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첫째, 실행기능과 학교적응의 경우 억제 능력(r 
= .37, p < .01)과 전환 능력(r = .45, p < .001)은 학교적응과 정

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작업 기억은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였다. 둘째, 실행기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억제 능력

(r = .27, p < .05), 작업 기억(r = .29, p < .05), 그리고 전환 능력

(r = .47, p < .001)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마지막으

로,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에 적응을 더 잘하였다(r = .53, p < 

.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Executive Functi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1 2 3 4 5

 1. Inhibition —

 2. Working 
memory  .38*** —

 3. Shifting  .46***   .42*** —

 4. Self-efficacy .27*  .29* .47*** —

 5. School 
adjustment .37** .22 .45*** .53*** —

Range 30-77 4-12 31-71 2.01∼4.78 1.79 ∼3.97

M 49.61 7.62 56.54 3.43 3.25

SD 9.86 1.77 7.85 0.54 0.50

Note. N = 69.
*p < .05. **p < .01. ***p < .001.

실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의 실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접근법에 근거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동의 실행기능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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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동의 실행기능이 매개

변인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동의 실행기

능과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인인 아동의 실

행기능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거나(완전매개), 회귀계수가 감소(부분매개)해야 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매

개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작업 기억

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아 매개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억제 능력과 전환 능

력의 경우 자기효능감(억제 능력: r = .27, p < .01; 전환 능력: r 
= .47, p < .001)과 학교적응(억제 능력: r = .37, p < .01; 전환 능

력: r = .45, p < .001)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매개효과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먼저, 아동의 억제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2), 1단계와 2단계

에서 아동의 억제 능력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β = .37, p < 

.01)과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β = .27, p < .05)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억제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β = 

.46, p < .001)을 미쳤으며, 억제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은 1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β = .37, p < .01→ β = .25, p < 

.05).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억제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

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Figure 1).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억제 능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z = 4.72,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전환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Table 3), 1

단계와 2단계에서 아동의 전환 능력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

(β = .45, p < .001)과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β = .47,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전환 능력과 자기효능감

을 함께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

(β = .41, p < .001)을 미쳤으며, 전환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은 1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β = .45, p < .001 → β = 

.26, p < .05). 즉,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전환 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Figure 2).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억제 

능력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z = 3.86, p < .001).

Table 2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hibition and School Adjustment

Step B SE β R2 F (df 1, df 2)
1  Inhibition → School adjustment .02 .01  .37** .14 10.66**(1, 67)
2  Inhibition → Self-efficacy .02 .01 .27* .07 5.06*(1, 67)

3 
 Inhibition → School adjustment .01 .01 .25* .33 16.57***(2, 66)
 Self-efficacy → School adjustment .43 .10  .46***

Note. N = 69.
*p < .05. **p < .01. ***p < .001.

 

Figure 1.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hibition and school adjustment.
*p < .05. **p < .01. ***p < .001.

 .46*** !       .27*!

.37**→ .25* !
Inhibition 

Self-Efficacy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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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실행기능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탐색

하였다. 실행기능의 하위요인들인 억제 능력, 작업 기억, 전환 

능력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Zelazo & Müller, 2002), 각각

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실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

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 되었다. 즉, 

아동의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

으며, 그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였다. 실행기능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선

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Bandura와 Cervone (1983)이 제안

한 것처럼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능력을 실

제로 사용하는 것은 구분되며,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

다. 또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들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Kang & Kim, 2014), 정서조절능력

(H. N. Lee & Lee, 2012), 의사소통수준(Jung, 2008), 그리고 스

스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H.-S. Kim, 2019) 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계

획한 후, 이를 실천으로 옮기도록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Bandura, 1982)이 아동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

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잘 통제하고, 유연성 있

는 사고를 지니는 것 자체도 학교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데 중

요한 특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행기능의 억제 능력과 유사한 기질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

(Rothbart, Sheese, & Posner, 2007)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교

사와의 관계, 사회적 유능성 및 수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Valiente, Lemery-Chalfant, Swanson, & Reiser, 2008)

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은 아니지

만, 중학생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

Table 3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ing and School Adjustment

Step B SE β R2 F (df 1, df 2)
1  Shifting  →  School adjustment .03 .01  .45*** .20 16.61***(1, 67)
2  Shifting  →  Self-efficacy .03 .01  .47*** .22 18.73***(1, 67)
3  Shifting  →  School adjustment .02 .01 .26* .33 16.10***(2, 66)

 Self-efficacy  →  School adjustment .38 .11  .41***
Note. N = 69.
*p < .05. ***p < .001.

 

Figure 2.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ing and school adjustmen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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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Do, 2015)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잘 통제하고, 유연성 있

는 사고를 지니는 것이 학교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데 중요

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

는 아동의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을 최적의 상태로 발달시키

기 위해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다양한 인지적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아동의 능력 증진과 아

동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실행기능과 자기효능감을 모두 포

함하여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

동의 인지 기술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다양한 발달 영역에 미

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작업 기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 되는지 여부는 살펴볼 수 없었는

데, 이는 독립변인인 작업 기억과 종속 변인인 학교적응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 기억

이 좋을수록 초등학생이 학교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Gathercole, Lamont, & Alloway, 2006), 학교생활에 더 잘 적

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Sasser, Bierman, & Heinrichs, 2015)

나, 본 연구대상의 연령과는 차이가 있지만 작업 기억이 중학

생의 학교에서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Jacobson, 

Williford, & Pianta, 2011)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초등학

생(Choi & Lee, 2016)과 중학생의 작업 기억(M. Kim & Ha, 

2013)이 또래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들과는 유사하다.

이처럼 작업 기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

구마다 다르게 보고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학교적응에 포함되는 구성 요인이 연구마다 차

이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학교적응은 크게 학업과 관련

된 측면과 대인관계로 구성되는데, 작업 기억이 이들 각각과 

가지는 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아동의 실행기능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억제 능력과 전환 능력은 학교적응의 모

든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던 반면, 작업 기억은 학

업태도/규칙준수 요인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 이러한 해석

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적어 학교적응을 전

체 점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학교적응의 각 구성요소별로 실행기능과의 관련성

을 살펴본다면 작업 기업과 학교적응의 각 구성요소 간의 관

계를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

석은 작업 기억이 개념적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지만,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관련

된 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M. S. 

Kim, 2009)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업과 관련된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 작업 기억(Daneman & Carpenter, 1980; Engle, 2002; 

Jin, 2018)이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작업 기억과 학교적응 간 상

관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의 수준에 근사한 것(p = .07)으

로 나타나, 이러한 가능성을 제안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작업 기억과 학교적

응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인지, 사고, 정서를 통제

하는 능력인 실행기능이 아동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스스로

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매개적 역

할을 담당함을 밝혔다. 특히, 실행기능의 하위 요소 중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었지만, 새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학교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학령 후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능력

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

한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

한 프로그램에 주의를 통제하고 유연한 사고를 증진하도록 하

는 훈련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아동의 성공

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의 능

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아동에게 다양한 성취 경

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대표적인 

억제 능력, 작업 기억 및 전환 능력만을 포함하였다는 제한점

이 있다. 비록 이러한 능력들이 실행기능을 대표하기는 하지

만, 실행기능이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보다 많은 과제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실행기능을 통

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령

기 아동에게 필요한 계획 및 조직화와 관련된 실행기능 과제



Jeong and Shin   132

들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실행기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행기능을 측정하였는데, 과제로 측정하는 실행

기능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실행기능을 적절하게 반

영하지 못할 가능성, 즉 생태학적 타당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기능을 질문지로 측정하는 도구들

(Gioia, Espy, & Isquith, 2003; Song, 2014)이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과 실행기능 척도

를 함께 사용해서 아동의 실행기능을 측정한다면 실행기능을 

보다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선행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지만, 연구 시점 이전의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경험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지금까지의 실행기능 연구는 주로 영

유아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왔다. 학령기는 실행기능의 급격

한 발달 시기를 지나고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

지만, 이 시기 실행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Huizinga, Dolan, & van der Molen, 2006). 따라서 학령

기 아동의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축적될 필요성

이 있으며, 이 시기 실행기능이 다양한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

향력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령

기 아동을 대상으로 과제를 통해 실행기능을 측정하였으며, 

이 시기 실행기능이 아동의 학교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동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인 실행기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령 후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능력인 실행기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실

제 능력을 증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스스로 자

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적

응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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